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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Three hundred forty-five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1.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moderate stress level. The most severe stressors were adjustment to school and clinical practice. 
Also, they experienced more than moderate level of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The most satisfiable factors 
were clinical practice circumstance and practice hours. The sophomore had more severe stress and depression 
and had lower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han the junior. Satisfying with major in nursing as well as clinical prac-
tic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and depression. Conclusion: Based on this results, we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increasing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nd major in nursing. The program will enhance 
adaptation ability to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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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 임상실습교육은 학생이 임상현장에서 직접 대상자를 

대면하여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 지식과 간호술기를 실무에 적

용하는 학습과정이며,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 교육요

소이다(Nelwati, McKenna, & Plummer, 2013). 간호대학생

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게 되고, 간호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효율적 의사소통능력 및 대

인관계능력을 습득하게 되므로(Lofmark & Wikblad, 2001; 

Nelwati et al., 2013) 실습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적극적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실습교육을 위해 간호평가원에서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당국과 교수 및 임상실

습지도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Ji, 

201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

능력이 증가하므로(Cha, 2013) 임상실습교육의 효과성을 측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다. 

간호대학생은 학사과정 동안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

하며 학생신분으로 실무환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타 대학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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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스트레스(Kim, 2006; Lee, 2003; Park, Hwang, & Choi, 

2003; Park, 2009)와 우울 수준이 높으며(Eo, 2010; Lee, 

2011; Park & Jang, 2010), 이러한 정신적 불건강 상태는 개

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실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습이 두려워지고 간호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며, 간

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마저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위축과 좌

절을 경험하게 한다(Evans & Kelly, 2004; Ha, Oh, Song, & 

Kang, 2004; Park & Ha, 2003; Zyga, 2013). 따라서 간호대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 임상실

습을 경험하는 학생의 정신적 건강증진은 물론 임상실습 만족

도(Konstantinos & Christina, 2008; Moreira & Furegato, 

2013; Park, 2009)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Gibbons, 

Dempster, & Moutray, 2011; Ji, 2013)을 통해 임상실습적

응 능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과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정신 건강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Moreira & Furegato, 2013; Oskouei & Kahkeshan, 

2013),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은 우울에 빠질 위험성이 높

으며(Moreira & Furegato, 2013),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 및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저하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이들의 관계 및 영향을 고찰한 경우는 Park

과 Jang (2010)의 연구뿐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간호대학생

의 정신건강 및 임상수행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트

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2010년

에 일 지역의 일개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뿐이므로

(Park & Jang, 2010) 연구의 해석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과 대학을 확대하고, 우울의 문제가 주로 나타

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Lee, 2011)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및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전문간호

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만

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

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간의 관계

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적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

습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

한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및 임

상실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임상실습만족

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S간호전문대학과 충남 소재 B간호전

문대학에 재학 중이며, 최소 12주 이상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

는 2, 3학년 간호대학생 3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측정도구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Park (1997)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Park과 Jang (2010)이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측정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 검토를 받아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Park과 Jang (2010)의 도구는 임상실습 4문항, 자기 자신 6

문항, 학교생활 9문항, 교우 관계 5문항, 가정 6문항, 이성 교

제 4문항의 총 3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

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Jang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우울 측정도구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Beck (1978)의 BDI (Beck Depres-

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도구(Rhee et al., 1995)

를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

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21문항

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기술되어 있는 4개의 진술문 중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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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을 하는 

자가 보고형 도구이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점까지 점수가 

부과되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합산한 총점의 범위

는 0~63점까지이다. 총점이 0~9점이면 정상, 10~15점이면 

약한 우울, 16~23점이면 중등도 우울, 24~63점이면 심한 우

울을 의미한다. Rhee 등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3)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

임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 (2006)의 임상실습 

만족도 도구를 Park과 Jang (2010)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

습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5인의 자문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Park과 Jang (2010)의 도구는 실습 내용 6문항, 실습 지도 

8문항, 실습 환경 4문항, 실습 시간 4문항, 실습 평가 5문항, 

대인 관계 4문항의 총 3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과 Jang

(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 값은 .80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88이었다. 

4. 자료수집

2011년 10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

며, 먼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

한 간호대학생에게 수집하였다.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

며, 그 후 개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대한 설명 시 연구참여 여부가 학생평가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고, 연구자료는 단지 연

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표본 수

는 G*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20, 검정력 .95를 유지

하기 위한 표본 수는 319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3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부실 기재한 

자료를 제외한 34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

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

트레스, 우울,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4세 이하가 309명(89.6%)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339명(98.3%)으로 많았으며, 종

교는 무교가 168명(48.7%)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이 118명(34.2%), 3학년이 227명(65.8%)으로 나타났고 간호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324명(93.9%), 불만족이 21명(6.1%)

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우울 정도를 분석한 결과, 236명

(68.4%)은 정상 그룹이었으며, 70명(20.3%)은 경한 우울 그

룹, 31명(9.0%)은 중등도 우울 그룹이었고 8명(2.3%)은 심한 

우울 그룹에 속하였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87± 

0.47로 나타나 중등도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

며, 스트레스 영역 중에서는 학교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3.6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ear) ≤24
≥25

309 (89.6)
 36 (10.4)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39 (98.3)
 6 (1.7)

Religion Yes
No

177 (51.3)
168 (48.7)

School year Sophomore
Junior

118 (34.2)
227 (65.8)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Unsatisfied

324 (93.9)
21 (6.1)

Depression group No depression
Mild depression
Moderate depression
Severe depression

236 (68.4)
 70 (20.3)
31 (9.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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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Depression,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345)

Variables   Items M±SD Min Max

Stress
 Clinical practice
 Self
 Adjustment to school
 Friend relationship
 Family
 Boyfriend 
 Total 

 4
 6
 9
 5
 6
 4
34

3.50±0.56
2.99±0.76
3.61±0.58
2.30±0.72
1.95±0.67
2.51±0.83
2.87±0.47

1.75
1.00
1.44
1.00
1.00
1.00
1.29

 5.00
 5.00
 5.00
 4.80
 4.00
 5.00
 4.24

Depression 21 7.61±6.63 0.00 42.0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content
 Practice guidance
 Practice circumstance
 Practice hours
 Practice evalu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tal

 6
 8
 4
 4
 5
 4
31

3.17±0.47
3.18±0.50
3.44±0.59
3.31±0.53
2.99±0.61
3.32±0.58
3.22±0.40

1.17
1.38
1.75
1.50
1.00
1.00
1.52

 4.67
 4.63
 5.00
 4.75
 4.80
 5.00
 4.68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Stress, and Satis-
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345)

Variables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 (p) r (p)

Depression .59 (＜.001) -.24 (＜.001)

Stress 1.00 -.30 (＜.001)

±0.58)와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3.50±0.56)가 높게 나타

났다. 우울의 총점 평균은 7.61±6.63으로 우울이 없는 정상 그

룹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2±0.40으

로 나타나 중등도 수준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만족도 영

역 중에서는 실습환경에 대한 만족도(3.44±0.59)와 대인관계

에 대한 만족도(3.32±0.58)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2.99±0.6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

습 만족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

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연령에 의한 차이는 우

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서는 연령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4세 이하가 25세 이상 간

호대학생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2.86, p= 

.005). 학년에 따른 차이는 우울,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전 영역에서 나타났다.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우울

(t=2.01, p=.045)과 스트레스(t=2.19, p=.029)가 높게 나타

났고 3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 점수는 

더 높게 나타났다(t=-2.31, p=.021). 종교에 의한 차이는 우

울 영역에서만 나타났고 종교가 없는 학생들이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13, p=.034). 

간호전공에 대해 만족한 군에서 스트레스, 우울 및 임상실

습 만족도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간호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스트레스(t=-3.47, p=.001), 우

울(t=-2.54, p=.019)은 낮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t=2.47, p=.014). 

4.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상관

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양적 상관관계(r=.59, p

<.001)로 나타났으며, 우울과 임상실습만족도(r=-.24, p< 

.001), 스트레스와 임상실습만족도(r=-.30, p<.001)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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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45)

Variables Categories
Stress Depress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SD t (p)  M±SD t (p) M±SD t (p)

Age (year) ≤24
≥25

2.83±0.47
2.60±0.47

2.86
(.005)

 7.68±6.68
 6.81±5.93

0.75 
(.455)

3.22±0.38
3.36±0.48

-1.74
(.090)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2.62±0.33
2.88±0.47

-1.35
(.179)

 7.68±6.63
 3.83±5.31

-1.41 
(.159)

3.45±0.49
3.21±0.39

1.48 
(.140)

School year Sophomore
Junior

2.95±0.51
2.83±0.44

2.19
(.029)

 8.60±7.08
 7.10±6.33

2.01
(.045)

3.15±0.41
3.25±0.39

-2.31
(.021)

Religion Yes
No

2.79±0.46
2.83±0.49

-0.80
(.423)

 6.85±5.80
 8.36±7.29

-2.13
(.034)

3.25±0.38
3.22±0.42

0.76
(.449)

Satisfaction 
in major

Satisfied 
Unsatisfied

2.79±0.46
3.15±0.52

-3.47
(.001)

 7.21±6.03
13.43±11.11

-2.54
(.019)

3.25±0.39
3.03±0.37

2.47
(.014)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

의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2.87점으로 중등도 수준 이상

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Moreira와 Furegato (2013)의 

연구에서 대분분의 간호학생들이 중등도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

트레스를 측정한 Park과 Jang (2010)의 2.82점과는 유사하였

으며, Han과 Yu (2012), Park (2009)의 3.43점, Lee (2013)

의 3.35점, Kim과 Lee (2005)의 3.33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

다. 간호대학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Lee (2003)의 2.11점, Kim

(2006)의 2.50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한 결과, 과거에 비해 최

근 선행연구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

할 점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신설 간호학과와 간호대학생 수

의 급증으로 인해 좋은 실습환경의 임상실습 병원을 찾는 것

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병

원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실습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임상실습 

경험이 더 많은 3학년 학생보다 임상실습 경험이 부족한 2학

년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확인된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 개

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

레스 하부 영역별 수준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Park과 

Jang (2010)의 연구와도 유사하여 간호대학생은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Kim

과 Lee (2005)의 연구에서도 실습업무 부담 및 실습교육 환경

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학과 성적과 연관이 

있고 학과성적은 졸업 후에 병원 취업과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게 되므로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인

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에서도 특히,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

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우울의 총점으로 분석한 결과는 우

울을 경험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Park과 Jang (2010)

의 연구와 Lee (2011)의 연구에서는 경한 우울, Kim (2011)

의 연구에서는 중등도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다고 나타난 결과

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우울의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석

한 결과,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68.4%, 경한 우울 20.3 

%, 중등도 및 심한 우울을 경험한 학생도 11.3%정도로 나타

났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우울 그룹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어 우울 그룹을 비교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Moreira

와 Furegato (2013)의 연구에서는 73.1%의 학생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았고, 경한 우울 15.4%, 중등도 및 심한 우울 11.5 

%로 나타났고, Oskouei와 Kahkeshan (2013)의 연구에서

도 정상 그룹 79.4%, 경한 우울 10.7%, 중등도 및 심한 우울 

9.9%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대부

분의 간호대학생들이 우울을 경험하지 않거나 경한 우울을 경

험하고 있어 전체적인 우울의 총점은 통계적으로 우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20%에서 3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은 전체 

그룹이 어느 정도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

도 필요하지만, 정상과 우울 그룹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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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중등도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었

으며,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

도를 측정한 Park과 Jang (2010)의 2.81, Kim과 Kim (2011)

의 3.10보다는 높고, Cha (2013)의 3.29보다는 낮았다. 이는 

실습 만족도의 하부 영역을 살펴본 결과, 실습 내용과 실습 평

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점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

다. 학생들은 임상실습 내용과 평가 방법 및 기준, 공정성에 대

해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연

구에 비해 실습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난 요인으로 생각된

다. 향후 임상실습 내용과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간호대학

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과 임상실습 만족도 차

이에 대한 연구결과,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보다 스트레스

와 우울 정도가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

는 본 연구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임

상실습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Park 

& Jang, 2010), 2학년과 3학년 학생 간의 우울,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

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한 Lee (2013)의 연

구에서도 4학년 학생이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ee (2003)와 Oskouei와 

Kahkeshan (2013)의 연구에서는 2학년 학생이 3학년 학생

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을 2년 동안 수행해온 3학년 학

생보다 임상실습을 처음으로 경험한 2학년 학생들의 스트레

스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학년 학생들은 임상실습

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간호대상자와 병원의료진

들과의 관계 형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께 형성해 가는 과정

동안에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적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임상실습을 

처음 경험하는 군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군 간에 차이를 두

고 개별화된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은 간호전공에 대해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

트레스와 우울은 덜 경험하였고 임상실습만족도는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공 만족도가 향후 임상실습 

적응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간

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간호전공에 대

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4세 이하 학생들이 25세 

이상 학생들보다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2013)의 연구에서도 일치

되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즉, 나이가 어린 학생일수록 스트

레스와 우울에 취약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변 지지체

계의 부족 또는 미성숙한 사고체계로 인한 결과일 수 있을 듯 

하나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향후 학생들을 심층 면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증가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학년보다 저학

년일수록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은 더 높게 지각

하고 실습 만족도는 더 저하되었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스트

레스와 우울은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적응 및 만족도는 향상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시에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간호대학생들의 실제 요구도를 조사하고 분석

한 결과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및 적응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므로 간

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함께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이가 어리고 임상실습

을 처음 경험한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

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2학년과 3학년 학생

들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상실습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선행연구의 일개지역, 일 개 대학에 국한된 연구에서 연

구지역과 대상을 확대한 점과 반복 연구를 통한 결과의 일반

화에 기여한 점이다. 또한, 우울에 대한 통계적 분석 시에 기존

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총점 평균으로 평가할 경우, 실제

적으로는 우울을 겪는 학생들이 20~30%에 달함에도 불구하

고 우울이 전혀 없는 정상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을 확인

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울에 대한 연구를 시도할 때는 총점 

평균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우울 그룹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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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도 필요함을 제언한다. 우리나라 간호대학생들은 이

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다른 대학생들

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더 높고, 이로 인해 임상실습 만

족도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와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 및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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